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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대통령과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는지난 2018년 4월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판문점 '도보다리'에도착해담소를나눴

다. 2018.4.27/뉴스1 ©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

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
30분간 대화를 나눴던 판문점 도보다리 일부 구간에 대해 정부가 이달 보수 작
업을 실시한다.

3일 통일부 관계자는 "해당 구간이 습지 위에 만들어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
꾸준히 제기돼 왔다"며 이같이 밝혔다.

통일부는지난달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를 거친 뒤 지질 조사를 위한 용역업체 
선정을 마친 상태다. 통일부 관계자는 이달 중 지질 조사를 시작해 보수 작업에 
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.

문재인-김정은 담소 나눈 판문점 '도보다리' 보수 예정

"안정성 우려로 판문점 견학 시 방문 제한돼 와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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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관계자는 "안전성 우려로 인해 그간 판문점 견학 시에도 도보다리 방문은 제
한돼 있었다"며 "보수 공사가 완료된다면 판문점 견학 때도 도보다리를 방문할 
수 있게 될 것"이라고 부연했다.

도보다리는 1953년 6·25전쟁 휴전협정 이후 판문점 건물 간 이동을 쉽게 하기 
위해 만든 50m의 작은 다리다. 애초엔 일자형 구조였지만, 2018년 남북 정상회
담 때 두 정상이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T자형으로 개조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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